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처음으로 설하신 <화엄경>.
이화엄경을 7언 30구로정리한의상스님의법성게
에는‘작은티끌하나에온우주가다들어있다는일미
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란 구절이 들어있다.

‘진리’는 어디서나 통한다. 불교의 진리를 현대과학
이점차증명해내고있는것은주목할만한부분이다. 
김규원 교수와 불교와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교수는“고등학교 때 우연히
‘팔만대장경’을 읽은 뒤 불교의‘인과론’처럼 세상
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상호작용하다는 시각
을갖게됐다. 생명체를들여다볼때도항상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부터생각한다”고말한다. 
미지에대한탐구욕이크고눈에보이지않는현상

의 근원을 알고자 연구하는 김 교수가 불자 법조인
들의 신행 모임인‘서초 반야회’의 9월 정기법회에
법사겸강사로법당에섰다.

#세포안의연기법
부처님이깨달으신연기법은‘이것이있어서저것

이있다’는인과의법칙즉연기법으로무명에서벗
어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세상 만물이 서로
네트워크를구축해그안에서상호작용을하는것입
니다. 인체를구성하는세포도이와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포와 다른 세포
가서로도움을주고받고소통하며네트워크를형성
해야생명체로서의기능을발휘할수있는것입니다.
대승불교의화엄사상은연기의세계를‘중중무진

(重重無盡)’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사물은 단절
되어개별적으로보이지만그내면은끊임없이연결
됐다고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이세포속에서도일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현대과학 분야의 연구가
어떻게이런‘연기사상’과결부되는지세포안에펼
쳐진세계를중심으로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세포레벨에서보면여기있는세포가번식

하면서도그안에세포의특징을담고있습니다.  그
특징은세포가유전하면서전해집니다. 

#‘나(我)’임을규정하는비밀
우리가알고있는‘나’는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아(我)라고합니다. 과학에서는나를구성하는 것을
피와살, 몸안의조직, 그리고조직안에세포로구성
되어있다고봅니다. 서양에서는모든생명체의기본
단위는세포라고파악합니다.  
우리몸을이루는가장작은단위인세포는한사

람의몸에 50조개가있고, 이세포의종류는 220종
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지닌
세포의수가더많습니다.  
사람이젊었을때부터나이가들어변해가는과정

을 생(生), 노(老), 병(病), 사(死) 라고 합니다. 사람이
늙고병들어결국죽는것을피할수없는데우리개
체로봐서도굉장히고통스러운것입니다. 이것이불
교에서말하는고(苦) 입니다. 하지만우리는늙어가면
서모습이변해가도‘이것이나다’라고자각할수있
습니다.  그사람의모습은유지가됩니다. 늙어가면서

모습이 변해가지만 사람의 모습을 유지시키는 것의
비밀이세포안에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해 가는데
그래도나라고규정되는것은세포의특성때문입니
다. ‘세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가?’하는의문은오래전부터있었습니다. 

#세포의비밀DNA의발견
개체를 결정짓는 특징- 유전정보의 전달은 박테

리아, 사람, 식물이모두같이전달됩니다.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런 특징을 구성

짓지않을까라는질문은1950년에밝혀졌습니다. 
1953년왓슨(James Dewey Watson)과크릭(Francis

Crick)은 DNA가‘이중나선(double helix)구조’라는
것을발견했습니다. 지금보면간단한것인데그때는
획기적인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한장의논문으로
1962년노벨상을수상했습니다. 이후지난50년간은

‘분자생물학의시대’라하고말할수있을만큼생명
과학분야의연구가폭발적으로일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진화를 할 수 있게 개체의 유전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A, C, G, T로 구성된 DNA(데옥시리
보핵산, deoxyribonucleic acid)입니다. DNA의 놀랄
만한 성질은 이 물질이 정보를 저장하는 매우 능률
적이고 튼튼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DNA의 이중나선은 유전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수월하게합니다. 
그리고 DNA는 아데닌(adenine)(A), 시토닌

(cytosine)(C), 구아닌(guanine)(G), 타민(thymine)(T)이
결합한 것입니다. 이 염기들은 DNA의 가닥 전체에
걸쳐서 어떤 순서로든 배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몸은 생존해 있을 때 동일한 자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독특한 형태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생명과학에서는
우리 몸 구성의 기본단위인 세포에 초점을 맞추어
그내부를깊숙이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결과세포속의유전정보가복제되어다음세대

의세포로전달됨으로써이러한현상이일어남을알
게되었습니다. 
즉, 이것이어떻게조합되느냐에따라유전적특성

이결정됩니다. 이것은알파벳의자음과모음배열모
양에따라시가되고소설이되기도하는것과마찬
가지입니다. DNA 가닥 전체에 걸쳐 배열한 염기들
의순서가유전정보를구성하는것입니다. 현대모든
세포들과 많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DNA 입니다.
그리고 DNA의 구성요소는 사람 동물 박테리아 할
것없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 DNA들의
배열순서가달라져서각생명체의고유한특성을나
타냄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자아, 즉 나의 육체
는이러한DNA 배열순서의고유성에기인된다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수정란 세포로부터 수많은
분열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용되는

가에 따라 뇌조직세포, 골격세포, 피부세포 등 우리
몸을구성하고있는다양한세포들로분화되어각기
다른기능을발휘합니다.

#어느세포도홀로존재할수없다
유전자들은 하나의 수정란 세포로부터 동일하게

복제되어분열된각세포속에저장되어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수십조의
세포들은분화과정을거쳐그특성이다르면서도그
유전정보의총합은동일하고, 하나의세포속에모든
세포들의유전정보를다포함하고있기때문에하나
속에전체가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이것은 <화엄경> 법성게의일중일체다중일 (一中

一檛多中一 : 하나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
가 있으며) 일즉일체다즉일 (一卽一檛多卽一 : 하나
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라는 말과 부합
되는부분입니다.  분자생물학에서밝혀진바에의하
면세포하나에모든유전정보가들어가있기때문입
니다.  우리가봤을때는‘가만히앉아있는데변화가
있는가’하고 생각이 들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
에서는끊임없이분열하고, 죽고생성되고있습니다.
세포들간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생명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세포는 고정
됨이없이상호작용하면서변화합니다. 조건에따라
생겨났다사라질뿐고정된실체는없습니다. 이것이
연기와부합되는부분입니다.  
다세포생명인사람의세포들을보면계속분열하

고각기관의세포들이유기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
네트워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인체를 구성
하는 세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포
와다른세포가서로도움을주고받고소통하며네
트워크를 형성해야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리=박선주기자 sunjoo0802@naver.com

김규원교수는1976년서울대약대를졸업,
1985년 미네소타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과
정을거쳤으며, 1987 부산대분자생물학과조
교수, 1999년 혈관연구회 창립, 2000년 서울
대약대교수로부임한후로는기존의연구결
과를 신약개발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주력하고있다.
2003년 세계 최초로 뇌혈관장벽의 SSeCK

라는 단백질이 뇌혈관 구조를 만들고 유지한
다는 사실을 규명해 그 내용을 <네이처 메디
슨>에발표했고, 2005년‘닮고싶고되고싶은
과학기술인’에 선정되고 호암의학상, 제1회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등을수상했다. 

세상 만물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 그 안에서 상호작용

모든 세포는 서로 도움주며 소통해야 생명체로 기능해

세포속에도‘이것이있으므로저것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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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강의는저녁7시부터두시간가량진행됐다. 사진은강의가끝나고김규원교수에게질문하는서초반야회회원들의
모습.

서초반야회는
서초반야회는 불자 법조인들의 신행 모임

이다. 1995년 2월, 서울서초동법조단지에서
일하는 불자 판ㆍ검사, 변호사, 법원 및 검찰
청직원, 법무사50여명이뭉쳐첫돛을올렸
다. 당시 손수일 판사가 우면산 대성사 도문
스님을 친견하면서 모임이 본격화됐고, 현재
회원이150여명으로늘어나대표적인불자법
조인신행단체가됐다. 
반야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매달 셋째 주

수요일대성사에서법회를갖고있다.

강 사 :  김규원서울대약대교수

일 시 : 2009년9월16일

주 제 : 세포안에펼쳐진연기의세계

장 소 : 우면산대성사법당

주 최 : 서초반야회(법조인불자모임)

불자
정보750호┃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암 자 안 내
䦬위치: 강원도강릉
䦬법당20평, 요사채60평
䦬별채8평, 
䦬부지400평(등기150평)
䦬가액: 9천8백만원

010-6695-0115

사 찰 터 안 내
䦬위치 : 경북청도군운문면
䦬평수 : 780평
䦬평당18만원

䦬건물1-26평
䦬건물2-20평
䦬건물가액 : 8천만원

054)371-6029

사 찰 안 내
䦬위치: 경기도안양

종합운동장정문앞
䦬평수: 45평제반시설완벽구비
䦬몸만와서포교활동할수있음
䦬가액: 보증금1천만원월55만원
䦬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스님건강관계상급양도

011-9108-5484

포 교 원 안 내
䦬위치: 부산해운대구

동부지청부근
䦬평수: 30평, 방2개
䦬3층건물에3층
䦬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䦬가액: 보증금2천만원,월20만원

051)782-0110
010-3101-1151

사 찰 안 내
䦬위치: 경남남해군고현면
䦬부지총2,000평(종교부지165평)
법당15평(단청) ,산신각5평(단청)

䦬요사채30평,
䦬저수지물보이고옆계곡물흐름
䦬가액: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소백산자락큰터안내
䦬위치: 영주에서부석사중간, 270m높이
䦬독립구역전5,300평(관리지역)
䦬인입도로포장(주차장포함) 및전기완료
䦬4개면평지토목공사완료로바로건축가능
䦬아늑하고경치가좋음(대가람터로손색없음)
䦬가액: 평당41,000원
䦬사진참고: www.ddajuki.re.kr

016-573-2032
(원하시는분만연락요)

사 찰 안 내
䦬위치:경남하동지리산구제봉줄기
䦬임도삼림욕을관광지목적으로
현재공사하고있는곳

䦬총790평, 법당20평, 요사채2채
방4개,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䦬비구니스님기도처로서는최고명당
䦬가액: 2억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䦬위치: 울산시내중심가
䦬최고위치, 최고시설
䦬삼존불, 4층건물중2층
䦬평수42평
䦬가액: 전세금1000만원월25만원

시설비700만원
꼭필요하신분만연락주세요

010-5453-5535

포 교 원 안 내
䦬위치: 대구시달서구

성서신도시
䦬평수: 중심지시장옆2층60평
䦬보증금1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협의가능
모든시설완비현재운영중

010-6506-4059

사찰적합주택
䦬위치:경북군위군군위읍
䦬평수: 140평
䦬집뒤천년미륵부처님
䦬마당넓음, 주차가능
䦬가액: 5,500만원

010-8203-2298

포 교 원 안 내
䦬위치: 부산사하구괴정1동

도로변(주위아파트단지)
䦬2층건물중2층䦬평수: 45평
䦬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지장관음
소불108불, 완벽한시설, 현법회중

䦬가액: 보증금3500만원월20만원
시설비2300만원

011-837-2420

토 굴 안 내
䦬위치: 경남사천시동림동

예술회관맞은편
䦬대지133평, 건평30평
䦬가액: 1억
䦬따뜻하고조용한집

011-855-6786

포 교 원 안 내
䦬위치 : 경남창원

䦬평수: 72평

䦬10층건물중2층

䦬시설완벽

䦬가액: 1억 5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䦬위치: 경남진주시내
䦬대지33평, 건물2동, 
䦬도로인접, 주차, 교통편리
집기일체양도

䦬가액: 답사후절충

055)744-4879 
010-8223-4879

010-9336-2568

전통사찰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법당 : 30평 (목조단청)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가액 : 11억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